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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렴매 뿌리 추출물의 항산화, 항염 및 수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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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d astringent effects from
Cayratia japonica root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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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오렴매 뿌리를 대상으로 60℃ 열수(CJW)와 80% 메탄올(CJM) 두 가지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물을
획득하고, 각 추출물의 항산화, 항염 및 수렴 활성을 평가하여 천연식물 유래의 화장품 원료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두 추출물의 총폴리페놀 함량은 CJW 29.88±5.87 mgGAE/g, CJM 32.21±4.81 mgGAE/g으로 확인되
었다. DPPH 전자공여능과 ABTS 라디컬 소거능 결과 모든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 오렴
매 메탄올 추출물은 RAW264.7 세포를 LPS로 처리하여 염증을 유도한 후 증가된 NO 생성을 억제시켰으며, 추출물
농도 0.2 mg/mL 이상에서 세포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LPS로 처리된 RAW264.7 세포 배양액에서
TNF-α, IL-6 및 PGE2와 같은 염증 매개물질의 분비와 iNOS 또는 COX-2와 같은 염증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 수준은
추출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게다가 오렴매 메탄올 추출물의 수렴 활성은 추출물 농도 1 mg/mL 조건에서
56.9%로 우수하였다. 따라서 80% 메탄올 용매 추출 조건에서 획득한 오렴매 뿌리 메탄올 추출물(CJM)의 항산화 활성, 
항염 및 수렴활성이 열수 추출물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천연 화장품 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d astringent activities of Cayratia
japonica root extracts produced using 60℃ hot water (CJW) and 80% methanol (CJM) to evaluate its 
potential as a natural cosmetic ingredient. The total polyphenolic content of CJW and CJM was 
29.88±5.87 mgGAE (gallic acid equivalents)/g, and 32.21±4.81 mgGAE/g, respectively. All extracts 
showed dose-dependent 2,2-diphenylpicrylhydrazyl (DPPH) electron-donating and 2,2′
-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The CJM displayed
a strong inhibition of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nitric oxide (NO) production in RAW264.7 cells.
Extracts of up to 0.2 mg/㎖ concentration did not reduce the viability of RAW264.7 cells. The expression
levels of inflammatory mediators (tumor necrosis factor α [TNF-α], interleukin 6 [IL-6], and 
prostaglandin E2 [PGE2]) in cell culture medium were observed to decrease with an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the extracts. Furthermore, the gene expression of inflammatory genes, such a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cyclooxygenase-2 (COX-2) were reduced when observed using
the western blot assay. In addition, the CJM showed 56.9% astringent activity at a 1 mg/㎖ concentration.
The CJM showed the best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d astringent effects. The study shows that 
the CJM can be used as a good source of natural anti-oxidant, an alternative anti-inflammatory agent, 
and as a source for cosmetic facial pore con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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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활성산소(ROS: Reactive Oxygen Species, 이하 
ROS)는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며, 이는 세포 내 지방(lipid), 유전자(DNA), 
단백질(protein)과 작용하여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
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항산화제는 스스로 혹은 다른 분
자를 대신 해서 산화되는 물질로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자들이 산화되어 유해한 물질로 되는 것을 방지한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 음료, 의약품과 사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항산화제는 크게 합성 항산화
제와 천연 항산화제로 나뉜다. 그러나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등 과 같은 합성 산화제는 제조원가가 저렴하여 
폭넓게 사용되는 반면, 과다 사용 시 부작용을 초래한다
[1]. 따라서 최근 무첨가 및 합성 원료보다 부작용이 적
은 유기농과 천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선호도
가 꾸준히 증가하는 화장품 시장의 소비 경향은 비록 현
재 여전히 화장품 시장에서 합성 항산화제 사용이 우위
를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천연 항산화제의 사용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천연 항산화제는 피
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산화적 분해(oxidative 
degradation)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천연원료인 곡
물, 과일, 채소, 버섯, 꽃, 향신료, 허브식물 등과 같은 자
연 식물로부터 유래한다[2-4].

오렴매(Cayratia japonica, 烏蘞每)는 포도나무과 거
지덩굴속의 여러해살이 덩굴식물로 일본, 중국 남부, 인
도차이나 등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로, 다른 나무와 풀을 
감으며 타고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 주변식물의 빛을 차
단시킴으로써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뿌리를 통한 강한 
번식력으로 빠르게 주변 식생을 파괴시키며 큰 면적을 
차지한다. 또한 미국 남부 열대지역에서는 침입종
(invasive species)으로 분류되어 산불 발생 시 오렴매
의 줄기(canopy)가 “사다리” 역할을 하여 더 큰 피해로 
숲을 죽인다는 부쉬킬러(bushkiller)로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 식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오렴매의 지상부와 뿌리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을 포함한 동양 여러 나라의 민간 처방에서 붓기 제
거, 해열, 이뇨 및 해독, 바이러스 감염, 암 등의 치료에 
사용되어져 왔다[5-8]. 또한 진보라색의 숙성한 열매 껍
질에는 Cayratinin과 같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9], 지상부의 에센셜 오일은 항바이러스, 항박테
리아, 천연 살충제, 항비만 등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보

고 되고 있다[1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렴매 뿌리를 대상으로 열수

(60℃)와 80% 메탄올을 선택하여 용매별 추출물을 제조
한 후, 각 추출물에 의한 항산화(DPPH 전자공여능, 
ABTS 라디컬 소거능, 총 폴리페놀 함량), 세포독성과 항
염(NO 생성 저해 활성, 염증성 싸이토카인 분비) 및 수
렴 효능을 조사하여 화장품 원료로서 가능성을 비교 평
가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재료 및 추출물 제조
본 연구에 사용한 오렴매 뿌리는 2019년 8월 중국(사

천성)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오렴매 뿌리 부분을 세
척한 후 45℃에서 음건하였고, 분쇄기(KSP-25, 
KOREAMEDI Co., LTD)를 이용하여 추출용 시료로 준
비하였다. 분쇄한 시료(163.5 g)에 각각 증류수(60℃)와 
80% 메탄올을 가하여 15시간 총 3회 반복 추출하였다. 각 
추출액은 filter paper (Whatman No. 1, Maidstone, 
England)로 여과한 후, 감압농축(EYELA evaporator)
하고, 농축된 추출물은 동결건조(FD-8512, Ilshin 
Engineering Co., Korea)하여 일정량의 농도로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항산화 효능 측정
2.2.1 DPPH 전자공여능 측정
오렴매 뿌리 추출물의 DPPH 전자공여능은 Blois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15]. 안정한 라디컬 화합물인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Sigma, MO, USA)
는 메탄올에 용해되었을 때, 517 nm에서 최대 흡광도를 
나타내며 추출물의 환원력에 의해 DPPH 라디컬이 감소
하는 정도를 흡광도로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항산화 
활성 시험법이다. DPPH (0.2 mM)와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를 1:1 (v/v)로 혼합하여 30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
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2.2 ABTS 라디컬 소거능 측정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 

sulfonic acid)) 소거 활성은 Re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험하였다[16]. ABTS (7 mM)와 potassium persulf- 
ate (2.45 mM)를 증류수에 용해하여 12~16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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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소에서 방치하여 ABTS cation radical (ABTS·+)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0.75±0.002가 되도록 에탄올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180 ㎕와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20 ㎕를 
혼합하여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2.2.3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으로 측정하였다

[17].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와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를 1:1 (v/v)로 혼합한 후 실온에서 방
치하였다. 5분 후 시료와 동일한 양의 10% Na2CO3를 
첨가하여 암실에서 1시간 방치한 후 55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총 폴리페놀화합물은 gallic 
acid (Sigma, MO, USA)를 표준물질로 이용하여 작성
한 표준검량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2.3 추출물의 세포 안전성 측정
2.3.1 세포주 및 배양
본 연구에서 세포를 이용한 실험은 사람의 피부 섬유

아세포(NHDF: Normal Human Dermal Fibroblast, 
이하 NHDF)와 쥐의 대식세포주(RAW264.7: Murine 
Macrophage Cell)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모든 세포는 10% FBS (Fetal Bovine Serum)와 1% 
antibiotic-antimycotic (100 units/㎖ penicillin, 
100 ㎍/㎖ streptomycin, 0.25 ㎍/㎖ amphotericin 
B)가 포함된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으로 37℃, 5% CO2 분압 하에서 배양하였다.

2.3.2 세포 생존율 측정
오렴매 뿌리 추출물이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세포(5x104 

cells/well)를 96 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새로운 배지로 교체하고 각 추출물을 농도별로 18시
간 처리하였다. 0.5 mg/㎖의 MTT 시약을 첨가하고, 4
시간 동안 추가 배양한 세포의 배양액을 제거한 후 
DMSO로 비수용성의 formazan을 녹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8].

2.4 항염 효능 측정
2.4.1 NO 생성 저해 활성 측정
오렴매 뿌리 추출물의 LPS (Lipopolysaccharide) 활

성에 의한 NO 생성량 저해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Griess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AW264.7 세포
(1x105 cells/well)를 24 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새로운 배지로 교체하고 각 추출물을 농도별
로 18시간 처리하였다. 세포 배양액으로 분비된 NO 함
량을 Griess 시약과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sodium nitrate를 표준물질로 사용
하여 표준검량곡선을 작성한 후 정량하였다[19].

2.4.2 염증성 싸이토카인 분비량 측정
오렴매 뿌리 추출물이 LPS로 활성화된 RAW264.7 

세포에서 분비되는 TNF-α 및 IL-6 생성량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해 RAW264.7 세포(1x105 cells/well)
를 24 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새로운 
배지로 교체하고 각 추출물을 농도별로 18시간 처리하였
다. 세포 배양액을 희석하여 제조한 시료를 대상으로 
ELISA kit (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0].

2.4.3 염증 조절 유전자 iNOS 및 COX-2의 단백질 
      수준 측정
각 추출물이 LPS 유도에 의한 세포 내 염증 조절 관련 

유전자 iNOS와 COX-2 단백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RAW264.7 세포(1x106 cells/dish)를 60 
mm-dish 에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새로운 배지로 
교체하고 각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24시간 후 
세포를 차가운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3
회 세척하고 lysis buffer를 넣어 4℃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후 12,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
을 분리하였다. 상층액 내 단백질을 Bradford protein 
assay로 정량하여 SDS-PAGE에 전기영동한 후, PVDF 
membrane에 transfer하였다. 이 membrane을 5% 
BSA blocking buffer로 반응시켜 항체의 비특이적 결
합을 차단하고, 1차 항체(anti-iNOS, anti-COX-2, 
anti-β-actin)를 4℃에서 overnight 반응시켰다. 0.1% 
Tween20을 함유한 TBS washing buffer로 
membrane을 30분간 세척한 다음, 2차 항체로 반응시
켰다. ECL system을 이용하여 X-ray film 상에서 단백
질을 확인하였다[21].

2.5 수렴 효능 측정
오렴매 두 가지 용매 추출물의 수렴 활성은 각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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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농도별로 희석하여 제조한 시료에 PBS로 녹인 혈액단
백질(bovine blood hemoglobin)을 1:1 (v/v)로 혼합
하여 5분간 진탕혼합한 후 2,5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이 후 상등액 200 ㎕ 를 취하여 470 nm 파
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2].

2.6 통계처리
본 실험의 모든 결과는 3회 반복 수행하여 평균±표준

편자로 나타내었으며, 처리 농도간의 차이의 유무를 검
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한 후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추출 수율
오렴매 뿌리 건조 시료 (163.5 g)를 대상으로 60℃ 증

류수(C. japonica water extract, CJW)와 80% 메탄올
(C. japonica methanol extract, CJM) 두 가지용매로 
추출한 후, 동결건조 후 획득된 최종 건조 중량은 각각 
CJW 17.93 g, CJM 15.60 g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 각 
시료의 추출 수율은 추출 전 시료의 중량에 대한 각 추출
물의 동결건조 후 시료의 중량을 백분율(%)로 환산한 결
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JW는 10.996%, CJM
은 9.543%로 나타났다. 

Sample Yield(%) DPPH 
IC50 (㎍/㎖)

ABTS
IC50 (㎍/㎖)

CJW 10.966 29.706±2.634 151.202±2.474
CJM 9.543 21.397±1.066 104.662±9.991

Table 1. The extraction yield and anti-oxidant 
properties of C. japonica root extracts.

3.2 항산화 활성
3.2.1 DPPH 전자공여능
DPPH 라디컬 화합물 (DPPH·)은 메탄올에 용해되어 

안정한 분자로 진보라색을 띠며 517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를 갖는다. 시료 내 항산화 물질로부터 공여 받은 
전자나 수소 원자에 의해 환원되면 노란색으로 변색되는 
원리로 항산화능 측정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석법 중 
하나이다[23]. 오렴매 뿌리 열수(CJW) 및 80% 메탄올 
추출물(CJM)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 Fig.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CJW와 CJM의 농도 증가에 따른 전자공여
능이 증가하였다. DPPH IC50 값이 ascorbic acid의 경
우 8.053±0.375 ㎍/㎖일 때, CJW는 29.706±2.634 
㎍/㎖, CJM은 21.397±1.066 ㎍/㎖로 나타나 메탄올 
추출물의 DPPH 전자공여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이
는 오렴매의 과피[9], 잎[24], 전초(whole plants) 및 열
매[28] 등을 소재로 각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오렴매 뿌리 
추출물이 천연 항산화제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Fig. 1. Effects of C. japonica root extracts on DPPH 
electron donating ability.

3.2.2 ABTS 라디컬 소거능
ABTS는 강력한 산화제인 potassium persulfate와

의 반응으로 생성된 ABTS 양이온 라디컬이 시료 내 항
산화 물질에 의해 제거되면 특유의 청록색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25]. 오렴매 뿌리 추출물 CJW
와 CJM의 ABTS 라디컬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Fig.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라디컬 
소거 활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CJW와 CJM의 ABTS IC50 

값이 각각 151.202±2.474 ㎍/㎖, 104.662±9.991 ㎍/
㎖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물질 ascorbic acid 
(35.941±2.379 ㎍/㎖)와 비교했을 때 약 2.9배 차이로 
항산화 활성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Fig. 2. Effects of C. japonica root extracts on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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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총 폴리페놀 함량
폴리페놀의 주요 효능은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활성산

소를 제거하여 세포사와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며 대표적
으로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류(catechins), 커피
에 들어 있는 클로로겐산, 딸기나 가지, 포도, 검은 콩, 
팥 따위 붉은 색이나 자색의 안토시아닌계 색소 등은 모
두 폴리페놀 화합물이다[26,27]. 오렴매 뿌리 2종 추출
물 시료 내 폴리페놀이 Foline-ciocalteu reagent를 환
원시켜 청색으로 변색되는 정도를 표준물질인 gallic acid 
양으로 산출한 결과, CJW는 29.88±5.87 mgGAE/g, 
CJM은 32.21±4.81 mgGAE/g으로 80% 메탄올 추출
물 내 총 폴리페놀 함량이 더 높았다. 이는 사포닌과 같
은 당 성분보다 메탄올과 같은 유기 용매에 의해 용해가 
더 잘되는 활성성분이 오렴매 뿌리 crude extract 내 에 
존재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추후 뿌리 메탄올 추출물을 
대상으로 성분분석을 통한 심층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사료된다. 따라서 메탄올 용매를 이용한 추출물에서 
7가지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포함한 오렴매 열매뿐만 아
니라[28], 오렴매 뿌리 부위도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3.3 항염 활성
3.3.1 오렴매 추출물의 세포 독성
오렴매 뿌리 2종 추출물이 사람의 피부 섬유아세포

(NHDF)와 쥐 대식세포(RAW264.7)에 미치는 세포 독성
을 평가하고자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먼저 화장품 
원료로서 추출물의 피부에 대한 독성을 세포 수준에서 
확인한 결과 Fig.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시료 농도
(0.02 ㎎/㎖, 0.05 ㎎/㎖, 0.1 ㎎/㎖, 0.2 ㎎/㎖, 0.5 ㎎/
㎖)에 따른 세포독성은 CJW의 경우 98.8%, 96.1%, 
95.1%, 92.9%, 90.1%로, CJM은 103.5%, 103.5%, 
94.9%, 87.3%, 85.1%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또한 추출물의 항염 효능 평가를 위한 선행 단계로 쥐 
대식세포에 각 추출물의 독성이 없는 시료 농도 조건을 
조사한 결과 Fig.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 농도
(0.02 ㎎/㎖, 0.05 ㎎/㎖, 0.1 ㎎/㎖, 0.2 ㎎/㎖, 0.5 ㎎/
㎖)에 따른 세포독성은 CJW의 경우 97.4%, 96.5%, 
95.7%, 93.6%, 90.5%로 나타났으며, CJM은 111.9%, 
110.7%, 102.8%, 102.7%, 100.0%로 확인되어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추출물 처리는 0.02 ㎎/㎖~0.2 ㎎/㎖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Fig. 3. Effects of C. japonica root extracts on NHDF 
(a) and RAW264.7 (b) cell viability.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 of 
extracts for 18 h and the cell viability was 
analyzed by MTT assay.

3.3.2 NO와 pro-inflammatory cytokine 생성 및 
      iNOS 단백질 발현 저해
오렴매 뿌리 추출물 CJW와 CJM이 LPS로 처리한 

RAW264.7 세포에서 증가된 NO를 저해시키는지 조사
하고자 각 시료를 농도(0.02 ㎎/㎖, 0.05 ㎎/㎖, 0.1 ㎎/
㎖, 0.2 ㎎/㎖)별로 처리한 후 Griess reagent assay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Fig. 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LPS에 
의해 증가된 NO 생성량이 41.7 μM 일 때, CJW와 CJM 
모두 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최고 농도 
0.2 ㎎/㎖에서 CJW는 25.4 μM, CJM은 17.7 μM로 확
인되었다. 또한 RAW264.7 세포를 대상으로 LPS에 의
해 유도된 염증 반응 시 증가된 pro-inflammatory 
cytokine 분비에 오렴매 추출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ELISA analysis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LPS 
처리 후 TNF-α의 생성량이 73.1 ng/㎖ 일 때 추출물 
최고농도 0.2 mg/㎖에서 CJW의 경우 131.51 ng/㎖, 
CJM은 61.50 ng/㎖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LPS 처리에 따른 IL-6 분비량(1.78 ng/㎖)은 동일한 추
출물 농도 조건하에서 CJW는 0.11 ng/㎖, CJM은 0.01 
ng/㎖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NO는 중요한 세포 신호 분자로 eNOS (endothel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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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 nNOS (neuronal NOS), iNOS (inducible 
NOS) 3가지 형태의 효소에 의해 생성되며, 이 중 iNOS
는 특히 면역반응에 관여한다. LPS로 유도된 염증 세포 
모델에서 오렴매 추출물에 의한 NO량 감소는 iNOS에 
의한 결과임을 western blot analysis를 통해 확인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거지덩굴 속(Cayratia genus) 
C. albifolia의 뿌리를 열수로 추출한 후 항염 효능을 
C57BL/6 마우스 모델에서 확인한 Luo 등의 선행연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근거로서 맥을 같이한다[29].

Fig. 4. Effects of C. japonica root extracts on production 
of NO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LPS-treated RAW264.7 cells. (a) The NO 
production in supernatant was determined by 
the Griess reagent. (b and c) Cells were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 of extracts 
for 18 h and supernatants were collected for 
TNF-α and IL-6 assay. Statistical differences 
are presented *p <0.05, **p <0.01.

3.3.3 COX-2 발현 및 PGE2 생성 억제
염증 반응 물질 PGE2 (prostaglandin E2)는 여러 종

류의 세포로부터 COX (cyclooxygenase)라는 효소에 
의해 생성되며, COX는 두 가지 동질효소가 존재한다. 
COX-1은 대부분 정상 조직에서 발현되어 조직 보호 등
과 같은 일상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COX-2는 LPS와 
같은 자극에 의해 합성되어 다량의 PGE2를 생성함으로
써 염증관련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30,31]. 오렴매 뿌리 추출물이 COX-2 발현과 PGE2 생
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LPS에 의해 증가
된 COX-2 단백질 발현 수준을 western blot 분석법으
로 확인한 결과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렴매 뿌리 
두 추출물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였으며, 특히 메탄올
추출물의 억제 효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LISA 분석방법을 통해 LPS 처리 후 증가한 PGE2 분비
량(8.81 pg/㎖)이 각 추출물 농도 증가에 따라 열수추출
물은 8.61 pg/㎖, 6.11 pg/㎖, 2.78 pg/㎖, 1.12 pg/㎖
로, 메탄올추출물은 7.40 pg/㎖, 3.24 pg/㎖, 1.45 pg/
㎖, 0.6 pg/㎖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western blot 
analysis 결과를 통해 COX-2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 수
준 억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Fig. 5. Effects of C. japonica root extracts on expression 
and secre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in 
LPS-treated RAW264.7 cells (a) Cells were 
cultur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 of 
extracts for 18 h and level of iNOS or COX-2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The 
bands intensity was measured using Image J. 
(b) Cells were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 of extracts for 18 h and 
supernatants were collected for PGE2 assay. 
Statistical differences are presented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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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렴 활성
피부 미용에서 수렴 원리는 피부 단백질이 고분자 

flavonoids와 결합하여 가교결합을 형성함으로써 피부
가 수축되는 현상으로, 모공수축 및 피지 제거 기능을 통
한 피부정화에 대한 효과를 나타낸다[32]. 오렴매 뿌리 2
종 추출물의 수렴 활성은 혈액단백질(hemoglobin)과 
결합하여 침강되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성 대조군 TA (tannic acid, 
1000 ㎍/㎖)의 수렴활성이 92.46±2.09%일 때, CJW와 
CJM은 각각 28.19±8.22%, 56.98±1.26%로 나타났
다. 특히 표준물질로 사용된 TA가 단일물질임을 감안할 
때 오렴매 메탄올추출물은 수렴 기능 화장품으로서의 가
능성이 기대된다.

Fig. 6. Effects of C. japonica root extracts on astringent 
activity. In vitro astringency of the extract 
was evaluated using hemoglobin precipitation 
technique.

4. 결론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서 전통 약용식물로 사용되어 
온 오렴매 뿌리를 소재로 추출물을 획득하고 이를 대상
으로 항산화, 항염 및 수렴 효능을 비교 평가하여 화장품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건조된 오렴매 
뿌리를 대상으로 각각 60℃ 증류수와 80% 메탄올 두 가
지 용매를 선택하여 추출한 결과 최종 추출 수율은 CJW
의 경우 10.996%, CJM은 9.543%로 확인되었다.

두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한 
DPPH 전자공여능에서 모든 추출물의 농도에 비례하여 
전자공여능이 증가하였으며 표준물질 ascorbic acid의 
DPPH IC50 값이 8.053±0.375 ㎍/㎖일 때, CJW가 
29.706±2.634 ㎍/㎖, CJM이 21.397±1.066 ㎍/㎖로 
나타났다. ABTS 라디컬 소거능 결과 두 종류의 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라디컬 소거능이 증가하였으며, 표준물

질 ascorbic acid의 ABTS IC50 값이 35.941±2.379 
㎍/㎖ 일 때, CJW와 CJM은 각각 151.202±2.474 ㎍/
㎖, 104.662±9.991 ㎍/㎖로 나타나 60℃ 열수추출물보
다 80%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결과 CJW는 29.88±5.87 
mgGAE/g, CJM은 32.21±4.81 mgGAE/g으로 나타나 
DPPH 전자공여능 및 ABTS 라디컬 소거능 결과와 마찬
가지로 80% 메탄올 용매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화장품 원료로서 피부 안전성을 세포 수준에서 평가하
고자 이용한 사람의 피부세포(NHDF)와  항염 효능 평가
를 위해 추출물 농도에 따른 독성을 쥐 대식세포주로 확
인하여 세포 독성이 없는 추출물 농도(20 ㎍/㎖~200 ㎍
/㎖) 범위를 확인하고 추후 세포를 이용한 모든 실험에 
사용하였다.

오렴매 뿌리의 열수 또는 메탄올 용매별 추출물에 따
른 항염 효능은 쥐 대식세포에 LPS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도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메탄올 추출물은 iNOS 
단백질 발현 수준 저해를 통한 NO 생성을 감소시켰으며, 
TNF-α 및 IL-6와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 
분비는 0.2 mg/㎖ 농도에서 LPS 처리군과 비교하여 각
각 1.18배, 16.18배로 억제되었다. 또한 COX-2 단백질 
발현과 PGE2 분비를 줄여 LPS에 의한 염증 반응을 억제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렴 효능을 확인한 결과 동일 농도 조건
하에서 CJM은 56.98±1.26%, CJW는 28.19±8.22%로 
나타나 표준물질인 tannic acid (92.46±2.09%)와 비
교하여 수렴 기능의 화장품 성분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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